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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 론 

움라우트는 국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음운현상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그 개 

념이나 실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렴두에 

두고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개념과 실체에 대하여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웅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은 ‘지팡이， 가랑이， 아지랑이’ 등은 

표준어로 인정하고， 움라우트가 일어난 ‘지팽이， 가랭이， 아지랭이’ 등은 표준어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움라우트에 대한 논의를 주로 방 

언， 특히 서울을 포함하는 중부방언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2. 움라우트의 법주와 개녕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이 적용되는 범주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소 내부와， 주 

격이나 계사 ‘-이-’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다. 국어의 움라우트는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 모음이 후행하는 음절의 ‘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화하는 

음운현상으로서 국어에서는 전설고모음 ‘i’나 반모음 ‘j’에 의한 j-모음 역행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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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인정된다. 예컨대， 아기〉애기， 아비〉애비， 어미〉에미’ 등에서와 같이 후설 

모음 ‘ F ’나 • ~’가 후행음절의 전설고모음 ‘ l ’에 의하여 모음체계 상에서 각각 

의 짝이 되는 전설모음 ‘ H ’와 ‘ ìl'로 바뀌거나 ‘꾸미〉뀌미， 조끼〉찍끼’ 등과 같이 

후설 원순모음 ‘T’나 ‘4’가 각각 전설 원순모음 ‘꺼’나 ‘괴’로 바뀌는 현상이다. 

따라서 움라우트의 피동화주는 모두 후설모음이다. 

3. 움라우트의 시기와 뱅위 

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18세기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문헌 

에는 .악기는〈앗기-[惜J. 뎌리고〈든리-[前J. 메긴〈머기-[食J. 기뎌려〈기브리

[待J. 지핑이〈지팡이[林J. 삭기〈삿기[뽑J. 시긴〈스기-[刻J. 니리고〈는리-[下]’ 등 

많은 예들이 나타난다. 뒷 음절의 모음 ‘이’에 의한 동화로 앞 음절의 } 가 H 

로， ~ 가 ìl 로 변화한 이 현상은 국어사에서 대체로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 

에 일어난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 ) ~ ， ~H 의 변화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 

음이었던 ~[ayJ. -Il[ay]가 단모음화하여 당시의 모음체계에 전설모음 / ~ /(If, 

/)와 /꺼 /(le/)가 존재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소경〉쇠경， 고기〉괴기， 조끼〉죄끼’와 같은 ‘..L)괴’의 움라우트가 

실현되어 이 시기에는 ‘괴 (Iö/)’도 단모음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죽이다〉 

력이다’와 같은 ‘T)꺼’의 움라우트는 현재까지도 일부 방언을 제외하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대국어 방언에서 ‘..L)괴’나 ‘T)꺼’ 움라우트는 피동화주 모 

음에 ‘λ，.7.’이나 ‘C , E ’ 등의 자음이 선행할 때 그 실현이 활발하지만 그 외 

의 다른 자음이 선행하거나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을 때는 움라우트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다. 이와 같이 중앙어를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의 움라우트 

현상은 ‘ l •, 껴 •- T , -11 ‘-1, 괴 • ..L, ~ • }’와 같은 모음 대립을 

이루어 국어의 최대 모음체계인 10모음 체계를 반영한다. 

4. 움라우트의 조건과 제약 

국어의 움라우트 현상은 납부 방언에서는 물론이고 중부방언에서도 형태소 

내부에서와 형태소 경계에서 활발하게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동화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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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동화주인 후설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현된다. 

이 때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되는 자음은 ‘하필〉해필， 남비〉냉비， 왕겨〉 

챙겨， 막-히-다〉맥히다， 먹-히-다〉멕히다， 먹-이-다〉멕이다’ 등에서 보듯이 

[-∞IfOn외]이나 [ +grave]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다. 즉 ‘ O ,1:l , 표’ 등의 순자음 

이나 ‘ 기， 구， 끼， 。’ 등의 연구개자음。l 개재될 때 활발하게 실현된다. 

그러나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L , 'C., E , 江， A’ 등의 치조음이나 ‘ Ã , 

-* , ;g,’ 등의 구개음이 개재하는 경우에는 ‘가-니?→*개니?， 어디 )*에디， 옷-이→ 

*외시， 다시)*대시， 바지)*배지’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의 실현이 제약된다. 현 

대국어에서 움라우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모기， 거미’ 등이 움 

라우트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국어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움라우트가 적용되던 

시기에는 움라우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괴， 거의’ 등이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유음 ‘E’이 개재하는 일부 어휘에서는 ‘나리마→내리다， 다리디→대 

리다， 버리디-→베리다， 차리다→채리다’ 등에서와 같이 방언에 따라 움라우트가 

실현되기도 한다. 

웅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음장이다. 앞에서 언급 

한 웅라우트의 실현 조건인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순자음이나 연구개자음 

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피동화주의 모음이 음장을 가지고 있으면 ‘밤-이→*뱀: 

이[票]， 감-이→*갱 : 이[빼]， 곰-이→굉 : 이[願]， 숨-이→*쉽:이[呼吸] : 농

이→농:이~병이 중-이→중.이~령이’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가 일어나기 어 

렵다. 장모음은 한 단어나 한 발음 단락의 첫 음절에서만 실현되고 용언의 경우 

는 어간에만 적용되는 규칙인데 모음어미 앞에서는 그 음장이 소거되기 때문에 

주로 단음절어의 체언에서 관찰되는 것이지만， 형태소 내부에서는 동화주와 피 

동화주 사이에 음장이 개재하더라도 ‘소·경〉쇠:경 소: 견〉쇠 : 견’ 등에서와 같이 

피동화주 모음에 λ이나 Z 등의 자음이 선행할 때는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움라우트의 제약이 약화되어 움라우트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있다. 

그런데 일부 어휘에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개재 

되어도 (맡기I←·맏기다→막기다→매 끼다， 쫓기다→좀기다→쪽기다→최끼다， 안 

기다→앙기다→앵기다’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가 있다. 이는 앞 

의 예들에서 보듯이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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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나 연구개자음으로 동화되어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로서 움라우 

트 규칙보다 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결과임을 알 수 었다. 

또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E을 포함하는 자음군이 개재하는 경우에도 

·옮기다→옴기다→옹기다→왕기다， 굶기다→곰기다→공기디→굉기다’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도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에 앞 

서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결과이다. 

4. 움라우트의 공시생과 통시성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웅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어사적으로 

볼 때 움라우트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형태소 경계에 

서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움라우트가 같은 시기에 모든 지역에서 똑 

같은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국어에서의 움라우트는 개별 방언과 세대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을 달리하 

여 노년층(70세 이상)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서 

도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되어 매우 생산적인 규칙으로 간주되지만 중년층 이하 

에서는 생산성을 잃어 형태소 내부의 환경에서만 일부 어휘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현대국어에서의 움라우 

트가 중년층 이하에서는 통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웅라우트는 국어사적으로 ‘삿기〉새끼’와 같이 움라우 

트된 형식으로 완전히 굳어진 예들도 있으나 ‘아기~애기， 어미~에미， 아비~애 

비， 남비~냉비， 손잡이~손쟁이， 방망이~방맹이’ 등과 같이 수의적으로 실현되 

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움라우트형과 비움라우트형 

이 모두 관찰된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움라우트형인 ‘애기， 에 

미， 애비， 손쟁이， 방맹이’ 등은 노년층에서 주로 관찰되고 움라우트 되지 않은 

어형인 ‘아기， 어미， 아비， 손잡이， 방망이’ 등은 중년층 이하의 연령층에서 관찰 

되어 세대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층 이하의 화자들은 표준어 

교육이나 매스컴 퉁 언어 외적인 요인(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철자식 발음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층 이하에서 실현되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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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어휘부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통사부에서 수행되는 어휘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통사론의 소관 사항이 된다. 즉 ‘애기’ 등은 ‘아기〉애기’의 통시적인 

변화 결과가 어휘부에 등재된 것이고 ‘아기’ 등은 표준어 교육에 의하여 또하나 

의 어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가 언어 사용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일종의 

이중언어사용(bi뻐밍외ism)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년층에서는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명사가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가 비교적 자유롭게 실현된다. 이는 방언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북방언과 제주방언， 경기도 북부에서 황해도 

를 포함하는 중부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매우 활발하게 실현되는 공 

시적인 현상으로 노년층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생산적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는 노년층에서만 실현되고 장년 

층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즉 노년층에서는 ‘사람-이→사 

랩이， 몸-이→렘이， 법-이→뱅비， ((보기〉봐기)) 방방-이→방뱅이， 떡-이-빼기’ 

등에서와 같이 체언에 주격조사나 계사 ‘-이’가 연결될 때 움라우트를 실현시키 

지만 장년층 이하에서는 ‘사랍-이-→사라미， 몸-이→모미， 법-이→버비， 방방-이 

→방방이， 먹-이→떠기’ 등에서와 같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 않는다. 공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움라우트는 형태소 경계에서 주격조사와 계사 ‘-이-’에 의한 웅라 

우트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노년층에서만 공시적인 움라우트를 인정할 수 

있다. 

단일 형태소 내부의 움라우트와 함께 ‘먹인다〉메긴다， 먹힌다〉메킨다， 벗긴다 

〉베낀다， 잡힌다〉재핀다’ 등도 공시적인 웅라우트로 보아 왔는데 형태소 내부에 

서 뿐만 아니라 피동 • 사동접사 ‘-이- -히-， -기-’의 ‘이’에 의한 움라우트도 통 

시적인 현상으로 디루어야 한다. 사동·피동 접사는 활용어미가 가지는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동 • 피동 접사에 의한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동사와 피동사는 파생에 의한 것으로， 파 

생 이전의 동사와 무관한 독립된 어휘 항목이라고 보。빠 하는 것이다. 사동사 

와 피동사는 파생에 의한 것이므로 사동 • 피동 접사 ‘이’에 의한 움라우트는 공 

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움라우트를 겪은 사동사와 피동사는 그 

자체가 독립된 항목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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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국어의 움라우트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주， 실현 조건과 제 

약， 발생 시기와 범위 그리고 공시성과 통시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움라우트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소 내부와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가 통합되는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현상으로 선행음절의 후설모음 

‘。h 어， 으， 오， 우’ 등이 후행음절의 ‘i’나 ‘j’의 영향을 받아 각각 전설모읍 ·애， 

에， 이， 외， 위’ 등으로 변화하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18세기 

와 19세기 교체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 0 , t:J, 

고’ 등 순자음이나 ‘ -', 큐 ， 끼， 0 ’ 등 연구개 자음이 개재할 때 활발하게 일어 

나고， ‘ L , C , 'E, 江， λ’ 등의 치조음이나 ‘ À , ;:;:.，~’ 등의 구개음이 개재할 때 

는 웅라우트가 제약된다. 그러나 ‘E’이 개재할 경우 방언과 어사에 따라 움라우 

트가 실현되기도 한다.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음장이 개재할 때도 움라우트 

가 제약된다. 또한 표기법 상으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움라우트를 제약 

하는 자음이 개재해 있더라도 음운현상의 결과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키연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웅라우트와 사동 · 피동 접사 ‘-이，히，기-’ 등 

의 ‘이’에 의한 움라우트는 통시적인 현상이다. 중년층 이하의 연령층에서 실현 

되는 비움라우트형은 교육이나 매스컴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철자식 발음을 

한 결과로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역시 통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공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움라우트는 70대 이상의 노년층 화자들이 형태소 경계 

에서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에 의해 실현시키는 움라우트만이 인정된다. 




